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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0월부터 짧은 기간 중이1 대한민국 UN군은 북한을 점령하고 통치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험이었다, 첫째로 냉전기

간을 통하여 
" 

자유세계"가 긍산화되었던 지역을 
" 

수복"하고 통치해 본 유일한

경우이短다. 둘째로는 이 지역에서 역사상 되풀이 되어 온 강대국들 사이에

세력균형에 관한 문제이景다. 이것은 단순히 서방전영과 공산진영(소런, 중국)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기 자기 진영 내부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얽히는 문

이었다. 즉 서방唱영o{1서는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뱅국들 사이에 그리고 긍

산진영 내에서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 각각 의견과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

다. 셋째로 한반도 내부에서는 정권의 치-웡에서는 서로 정통청을 둘러싸고 갈

등을 빚어 온 두 정권사이의 문제이며, 일반 민중의 차원에서는 사태의 볐화를

나름대로 가늠하고 평가하며 생존을 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

문제는 아직도 현실 정치적인 관련이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문제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 한반도 통일 과제의 전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 점령의 계획을 구상하면서 미국이나 남한 정부는 이념 平정적인 면올

고려하玆지만 이것을 조직적인 정치교육으로 시행m하지도 못하였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 

우윌성"을 증명해 보일 만큼 실적을 쌓지도 못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알반적인 평가는 격어도 북한에서 일반 주

만의 
de 

반긍산주의적+m성향이 착인되兎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북한 당국의 평

가와는것면으로 배치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탈냉전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서방측은 북한을 점령하는데 따르는 지정학적연 이점올 날코]-릅게 계산하고

있었지만, 반몄에 한반도이서 이승만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i



있있다. 그 이유는 한국 점부 무능과 중·소 두 공산 강대국의 번빙-이라는

깃이었다. 통일 문제에 관하머 시寺일부(특히 영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f UN통치1 이후에 전 한반도에 걷친 신기로 이송반 정권을 대체하는 Al]징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短지만, 미국은 북한에서 [UN군의 동치] -%l- 북한애

만 국한된 신기로 이승만 징부 주도하의 骨일울 추구하栽다.

북한 통치11에 관하여 남한 징부는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면시 tI·시 미국과

마管도 있있지만, 이깃은 UN에서 체민치레를 하논 일정한 기간이후에 남한

에 ·뮤한올 통할-시킨다는 은밀한 접촉으.로 졍부간 차윈에시는 양句가 시栽다.

그러나 현지에시는 헹정핀한을 둘리짜21( 밀·썽이 맙效다. 힌지의 차린에서 보

먼 징부차원에서의 계 이나 이骨 둘리싼 국가들간의 알력들이 1泉 의미가 値

는 것이兼다. 기-장 시급한 밌/W의 문제, 첸정기구의 분제 등o]] 관하이서는 준

비가 배우 부족하었고 그만骨 불핀과 혼란울 건딜 수밖에 値玆기 떼문이다.

한반도의 주)p]] 관한 문제는 아직도 이론프1으로 미毛로 남아 있다. 단지

1950번 경인으로 미루이 보01도 남한 내부의 징치적 빙·진애 관한 국제적인 펑

가가 앞으로 이 문제에 싱-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 통치기간

骨%l 경힘한 화페, 환율, 겅제운·영, 민셍꾼제의 치리교육 등은 앞으로 구체직인

계획들에 반엉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차원에시 월남 인구의 수가 남한 통치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라는 의건이 지베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깊이 셍1

각헤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숫자매 관하이서도 아직 징치적인 司리보니.는 더

Al층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句만이 단순한 지리찍 통일이 이.

닌 진정한 민족직 통합애 기초가 될 깃이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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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한국전쟁 당시 남 · 북한 양측은 각기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

를 하며 자신들이 주쟝하는 체제와 이념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

은 물론 매우 짧은 기간에 걸친 것이고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전

체가 아닌 일부에만 일어났던 경험이短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다른

한편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큰 제약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겻은 세계적으로도 냉전기간 상호간에 치명적인 경쟁을 벌리고 있였던

두 체제가 각기 상대방의 통치를 번 갈아서 겪은 유일w한 사례로 여러 가

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시사하는 역사적인 경험이며, 특히 오늘

날에 다시 한번 되씹어 봄직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 경험들이 분단의 극

복보다는 그 심화에 더 기여賃다는 사실이나1)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이산가족의 문제 같이 아직도 대부분 미해결로 남아 었는 일반국민들 신

변의 문제들을 생각하여 보아도 상호통치의 경험은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된다.

이 글은 1950년 10필 초 UN군과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데 따

라 일어난 북한 통치의 경험에 관한 그찰을 해보려는 기도이다. 이 경험은

기껏해야 2개윌에 毛친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었지만, 함축되어 있

는 문제성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선 세계적 차원에서 동 · 서 양

진영사이 냉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관唱되어 m 인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이념

과 체제 경쟁의 실전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에는 이른바 자유

세계의 핵심세력을 이루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여러 나라들 사

1) 최근에 남한에 보도된 
" 

비밀연설1+에서 김정일은 만약 식 량 문제률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이 아들. 딸. 손자 모두 
" 

다시 한省 노 예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

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반세기전에 려었던 
"

고통w을 상기시키어 당면한 문제틀

해결하려는 것으로 북한에서 남한(또는 UN)에 의한 통치가 매우 나쁜 기억으

로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 검정일 비멸연설 요약」 , r 조선일보J , 1997.

3. 1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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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젼괴 간등의 문제가 게입되어 있기도 하다,

믈론 이것은 한반도 내예서 함벱싱파 권력을 놓고 각축을 빌이는 Y

정권 사이에 멀이지는 투A의 문제이기됴 하다, 그 런가 히.먼 일반 국민들

의 입징-에서는 이 틈비-구q에서 사태를 바라뵤고 평가하며 적응하%천시 소

신파 전망을 조절하먼서 셍岳을 추구하기도 하는 틀을 이루는 문제이다,

이 경힘파 판렸된 문제들을 아肉와· 같이 정리헤 볼 수 있을 것이다

0) 세거1리 차원 - 돔서냉전의 문제
4

慘 정신적 차원 - 이념투젱의 문제

信) 국제징치 차윈

n
. 한국 · 미국 · 영국 · 볼란서 등 시빙·국가 그리고 UN 간의 문제

+-
. 동-W-이-시아에 있이서 세뎌균헝파 판렸된 문제

2) 한반도 차린

nl
, 정궜의 차원

i. 북한 정권 차원의 펑기-외- 의견, 선전 … 등

ii . 났한 정부측의 문제, 인석, 경힘 … 등

iii. UN(미)군 축의 경' 1

iv. UN(UNC님RK, UNCOK, UN1함(A, L則10 … 등) 측의 문제

, 국밌의 차%d

i 
.

-르한 주1핀登의 경험, 인식, 평가

ii 
, 남한 주민들의 소건 … 듬.

이 분제 -亂 모두 디-午는 것븐 밤데한 지-료-외- 어리 기-지 방·법合 띨j).

i 하는 거칭-한 언구가 唱 것이다. 에를 들어서 문헌들 특히 -2-]교문서 혹

은 점부 문서에 의한 었-5(외- 省-께 이본조사와 같이 당·시에 남한의 통치률

직41 겅험한 사람들이나 이외. 관린되어 있던 臧·은 사람들을 대싱·으로 하

는 실증적 언구가 진헹되어아 한다. 또한 71문벋 영역으로 뵤이.도 쭹치나

- 2 -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 문화 · 사회심리학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연구가 될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는 그 시대에 살안던 사람들 중 이제 점차로 타계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현재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毛다. 그

이외에도 이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役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패냐하면 역사상의 진실이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한 것일 수 있기 마1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성향에

있어서 반공주의 일변도인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월남 동포들도

실은 그 정치적 혹은 사회 심리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할 수 있는 겟이다.

이 주제에 관한 자료들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외국의 문헌이나 문서

들에서도 이 주제애 관한 자료는 맙지 않다. 현지의 자료들은 북한에서 철

수 당시에 황망한 중에 제대로 챙기지 뭇혔다는 이야기도 있다.2) 우리 정

부측의 자료는 연구자가 찾아내는데 실패懷거나 이-니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慘다.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과 영국의 비밀해제된 외교문서들에 의

존하였다. 북한 측의 자료들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 측의

자료들이 대부분 정부간행물로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선전에 치중하고 있

어서 사실 여부를 규명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는 곗

은 별 의미가 區거나 연구를 왜극시킬 위험성까지 인다고 느꼈기 때문이

다. 項 가지 주제, 특히 兮방간의 학살어1 관한 기록들이나 주장 같은 것은

이번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것은 이런 안o]한 연구에서 쉽게 언급하기

에는 너무 엄청난 문제 이어서 후에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여破다.

앞에서 말한 여러 차원에 걸친 제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臧는

것이 유감이지만 이 글이서는 제한된 주제들에 관하여서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중에는 이 주제를 오늘날에 특히 통일의 문

團

團 團 團

2) 서용선, 
N한국전잭시 점령 정캑 연구+t, 「 국방군사연구소」 . 1995, pg.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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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관련하이 %각하는 분들도 있다.3) 즉 이른바 북한 정궜의 봉괴 가능

성이 논의되멉서 만약 봉고]가 
'련싣에시 

일어나는 경우에 50어념 전의 경

험이 통일의 추진에 괸·련이 있게 되리라는 이야기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

제를 易1접%으로 다루지는 일으리고 하兼다. 그 러나 이 주제에 언관된 제

한된 주제들을 다루는 파징에시 O-]떤 가상리인 싱·테骨 상징한 문제의 제

기나 추론 또는 시사들이 가능하리라[그 긱'한다.

끝으로 이 曾은 연3L라기 보다는 엄구의 구상 성격이라고 긱-하고 싶

다. 냐하면 잎에서 지직한 바외· 같이 7제가 굿1창한 것에 비하이 능력과

준비는 니무 모자致고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너무 많았기 떼문이다. 사용한

자료듭도 일부의 펀향된 입징·을 반영하는 제한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骨대로의 제약이 있지만 영 · 미 국가의 자료들이 그 당시

힌싣읍 가늡헤 보는데 비교직 곰징한 제용을 담고 있지 일·을까 At갹한다.

특히 가잠 중요한 문제 한반도 내부의 주민 차윈의 문제듭o)] 관하며서 가

징· 1畓히 하어서 잎으로의 옌구는 이 주제데 집중句야 한다고 As각한다.

團 團 團 w q 團 團 團

3) 근레에 외국주제 국내샌무.의 븍삐-朝 한 분은 WIg.의 한반도 문제 진믄기. 한

사람이 이런 분 를 지 적'하楚다고 %t다, y,<지1벤, 
" 

통일한국 에측 논생가얼‥, 「

중앙입.보J , W>9T,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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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전쟁

북한의 弔령은 우선 세계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북한은 긍산

화된 지역 중에서 
" 

수복"이 된 첫 번째 지역이兼다. 
" 

러시아 제국의 볐경

에서 철의 장막이 愼 마일일지언정 뒤로 말려진" 굣이었다.4) 이것은 특히

승리한 측에게는 단순한 A지에 대한 군사적 진공이 어-니었고 냉전의 본

질적있 문제 즉 현실을 가늠하는 눈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여야 하는 과제가 앞서 인는 문제이兼다. 말하자면 스탈린이 남보다

앞서서 일찌감치 갛파한 바와 같이5) 군사력이란 이 경우에 궁극적으로 체

제와 이넘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궁극적인 승리는 전

장에서가 아니라 정치 · 경제 체제의 영역에서 쟁취될 것이었다. 이 弔은

북한점령을 위한 지침들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한국 군 당국이 국군에게 북한지역 점령시 주먼에 대하여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료 하달한 육군 본부 훈령 제 86호는 한국군이 북한의 주민을

적이 아니라 
" 

해방된 형제"로 대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6)

미국 부의 기본 방침은 UN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UN은 미국의 군

사 행동의 형태이변서 명분도 된 만큼 북한 점령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였

다. 미국무장관, 합동참모본부(ICS) 그리고 국방성이 합의하고 대통령까지

團

團

4) NA. 795A 00실-2852. Pusan to Washirston, December 11, 1951.

5) 밀로반, 질라스에 의하뗬 2차대전중에 스탈린은 앞으로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

진 편에게 자신의 체제와 이병을 강요하게 되리라고 말했다고 한{

6) 윽군본부 훈령 제 配효 ,
군사연구소편, r 한국전쟁사료-육본전투명령」 제 韶권

(육본저-전국), 1995. 그 이외에도 미국의 북한 럼령 기본 계획에도 
"

38도선 이

북에 있어서 UN군의 기본 자세는 보복이 아니라 해방이다r라고 평시되어 있

다. ECleig .보호tio Z th느uni2LSI-或墮(이하 FRUS), Department o r

State Pubhcation 8&9 , 1950, Vol. vu , Korea , p.677. Drart Marnorandum

Precared in tIle Deportrnent o f State. August 31, Ito. p.719. 08 Course o r

Action w ith Reseect to Korea , Seatember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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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있한 북한점弔 지진은 그 시두에서 점弔의 목적이 l
" 

평촤리· 안전을 확

립하며서 한국인들이 UN의 도움과 보조 하에서 한국 문제骨 스스로 해결

省· 7 있도록 하는 tw 이라]1 규정히-였니·. 북한의 점령도 
" UN의 이름으

見 UN合 대신하이" 시 하는 깃이었다.7>

·보한의 헤할과 힘-끼1 UN의 목지을 층且하기 위한 신전이 깅'화되飢다.

10월 썰일 UN의 날에는 특별빙-송과 함께 진국적으로 3백 10만장의 전단

이 살포피있고 UN에 <t한 진단은 1(I種말까지 1익장 이상이 삼포되玆디-.8)

중긍군의 게입 이루에는 중국인01)게 UN읕 曾리는 전단이 5백만 징-

이나 살포되었다.S) 미국측名. 이린 노력들이 성파를 기두는 것으로 펑가하

였다. 집N의 남 5주넜 기14식은 한국에서 성대하게 치러破다.101 특히 췰산

어]서 
" 

자省·직으로4W 많은 시민들이 모이서 기넘식을 치른 것으로 평가를 빌'

效다. 이 경축식은 UN 기관이나 미군의 게입 필o]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

로 마랜한 길인]데 약 1만 20멍이 모이시 깃曾, 플레카도, 었설이 이우리

잗 치리破다.11) 그러나 이린 월에 경췰이 있는 사람이라먼 이런 기록 이면

에 김-추이지 있는 주민 차원의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엄게

된다.

UN의 윔칙 깅'조는 물론 추싱'적인 세게7의나 징단 안뵤 또는 빈족자

걸 등에만 국한되는 4은 이-니다. UN의 과제는 l 
" 

묵한 인민을 UN 헌장'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 Adn11nIstretlon PIm] ][for North Korea, NatIonal ArchIves(이히· NA로 표기)

RG. 338. Far Eastern Commilfl[l, Wnsl]Ington to Seoul, October 28, 1950,

Control 6277.

8) NA, 795H, 0()1/U-1350, Seoul to state Dellartn」1ent, Report o f tIle UN

Commantl o peratIon 111 Korea for the lxeriod 16 to 31 October, 1950

Novel11bBl' 13, 1950.

9) NA, 7%B. 00/11-3050. November 30
,
1950, 1{epolt o f tIle UN Comman(l

OperatIons in Korea ror the PerIod 1 to 16 November, 1950, p.7.

10) loc. c It.

11) NA. 795B 5/11-1550. ftel)Or[ o r ule UN Commond 0 1)erotions in Korea 1[Or

the Period 16 to 31 Oclober, 195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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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어 인는 국제적 행위기준을 수용하는 자유인의 전망 쪽으로 방

管 정립(reohenta8on)하는 것도 포함" 하는 것이頌다.12)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서 조기e{l 미군 수중에 있는 인민군 포로들을 선별하여 이념을 주입

하고 훈련시키는 계획도 구상하였다.13)

북한 점령 통치 지침으료 미국 정부가 마련한 r 민사행정지침J (Ci或

Affairs DIec0ve)의 11조는 북한 주민의 r 재見육 · 재정향(reeducahon

an d reo ientation)J 을 위하여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인다.14)

UN은 미국에게 명분과 이념 이상의 구실도 하는 根이兼다. 이걸은 만

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국의 체면 손샹 같은 위험성을 줄o]고 사태를 처

리할 좋은 방안도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한 미대사는 이승만이 긍적인

성명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려 하고 UN을 
" 

부수적"인 것으

로만 치부하는 項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위험한 것으로 여破다.15)

한국전쟁에 괍한 한 미국은 UN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고 그런 만큼 이

것이 미국의 북한 점령 정책에 영향을 끼螢다. 이점에 관하여서는 아래 다

음 부분에서 더 언급할 생각이다.

미국은 모든 선전 수단올 총동원하여서 전쟁에 희생을 당한 한국인들

의 원한과 분노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공산주의자들이나 소련 그리고 경우

에 따라서 중국 긍산주의자들에게 향하도록 할 계획이였다.16)

12) Draft Memor凰11dum hy Massrs. lolm M. Allison an d lolul [ Emmerson ,

August 冠1, 1950. mus. p.619.

13) 동일서, pl622.

14) NA. Administralion Plan tor Nortll Korea, Achson to 03 Mission, October

30, 1950. Control 6292. 6277.

15) NA. 795B. 00/1-151, Muccio to Dean Rusk, lanuary 1, 1951.

16) FR님S. p 665. Draft Memorandum Pre])ared In tIle Devartrnent o r Stgte for

N므tional Security CouncT Starr Consideration Only, 06 Course o f Action

In Korea, Au르ust 30, 1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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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론 헌십 졍치적있 또는 지정可히있 측먼이 간과된 것은 이·니다. 만약

묵한군의 남침이 성공領더라먼 소렸은 한반도률 흡수하려는 숙원을 이루

고 신장에서부터 한반도의 남헤안에 이르는 영역 확보를 완성하였을 項이

다, 그 런 경우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에 남o]- 있읕 수밖에 餓玆다. 한국에시

심-촹이 역진되이서 미국과 자%-세게는 소던 블록으로부더 영토를 수복한

(restIn) 根 번쩨 기회骨 일게 된 셈이다. 이제 한국에 있0-]시 UN으] 힘'동

으로 소련의 동제하에 있는 지역에 弔平할 수 있는 게기를 엄게 된 샘이

다, 진먼전을 피管 수만 있다먼 소린의 세력권으로 침平함으로서 
" 

소런이

극동과 인접지역에 겁치서 긴설하고 있는 징치 · 경제 · 군사 구조를 칙·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는 이 구조의 축인바, 초런파 만주의 언정도

약화될 깃이다. 
" 

判냐하몄 자유骨고 깅'리한 한국은 만주의 자언자원올 昏

수하며 중국 동북부 7밌과 비骨산세게의 접촉을 증진 管 것이기 뻬문이

다,17) 
If

북한 정진읍 타도하31 자유릅고 통일된 한국을 건설함으로서 … 지

난 12게월간 계속된 위힘한 전라적 추세-趾 역전시킬 수 있다."IB)

한반도 통일은 1한 t%]-시이-의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에게도 좋은 영等

을 미칟 것이다. 알본21들은 소런으] 퍅장이 저지 당領뎨는 것울 헌실을 통

해 보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담의 원부 그리고 특히 종국 일반 국밌 증에

상딩·한 계층이 크레믈린에만 의존하몄 안몬1다고 인식하게 필 짓이다. 이것

을 질· 이용하인 소렸과 중국사이에 틈이 법이지게 힘 수 있을 것이다. 아

시아 전체를 통하이 소련에 기데骨 거는 사림·은 적을 깃이다.19) 소런은 중

대한 외교적 페竭-趾 닯하는 셉이미 유럽과 아시아에 毛리 반공세럭이 3,

게 고무필 깃이다. 먼에 미국과 UN의 위신은 고암 1다. 더今이 소럼은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기지률 잃게 되고 서毛-측은 2산 영토 내에 기

團 團 團 團

團

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7) FRUS, I)p.619-620.

181 Ibid,, j).621.

19) IbId., pp.5(i9-·570, p.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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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박는 셈이 된다.33) 물론 소련은 이것에 댕렬하게 반발할 것이며, 극동

에 상당한 군사력을 뵤유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과 전면전을 할 정도의 모
J

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2U

그러나 통일 한국의 장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앞에 인용한 8필 중

순에 마런된 CLA의 보고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젼망하였다. 소련은 북한을 포기할지라도 만주나 소

련영에 많은 수의 북한군올 철수시켜 놓았다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그 런 경우 미군이 상당수 한국에 그 대로 잔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더욱이 이승만은 비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승만 정권

이 통일 한국에서 인맨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미군의 계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정권이 불안정할 것이다. UN 감시

하의 자유 선거가 실시되어서 새 정부기- 수립되는 경우일지라도 혹시 긍

산당이 집권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 대안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UN 신탁통치를 할 수도 있戚으나 한

국인들이 외국의 간섭에 반대할 곗이므로 역시 블안정한 상태를 면치 못

할 것이다.22) 영국 외무성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데닝(Sir Esler Dening)

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y省 중순 데닝은 러스크(Dean Rusk)와 회

견 중에 러시이-는 아무리 마음 내키지 않을지라도 일시적 이나마 한반도

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 대신에 러시아는 후일에 군사

적이 아닌 정치적있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오리

라고 추단하兼다.233
J

團 團

w

20) FRUS, pp.600-602. Memorandum Prepared In the Central Intelli뜩efice

A므ency, Algust 18, 1950.

21) ibid., p.620.

W) ib+d., pp. 60으-601

朋) Pubhc Record Office , London(이하 PRO) Denir導 to Scott, Ssptemb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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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발 영국외무성의 었7부도 같은 전방을 하였다. 설혹 한국에 안정

된 비骨산 정권이 수립되규 경제리있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한반도는 긍산주의 치하의 데륙에 -計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할 깃이다. 공

산주의 41략을 막을 수 있는 힘온 유.일하게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哥省

것이다.24)

뉴욕에서 UN 관게 일을 히-딘 외무치·관 엉거(Kenneth Younger)는 10

월 중순 그의 일기01( 다음)Il- 길-이 그의 소%t을 리었다:

" 

내 생긱·으로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어)서 베微다는 깃을 밀단 인정함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은 미국과 우리들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이서 일마

기.지 않01. 한국이 다시 그 骨 폼안에 떨이지리라고 AXA'함 깃이다. 따리·

서 그 들은 우리들의 해겯 唯-안에 전리으로 초연할 깃이미, 마음속으로논

이것이 실페w로 돌아가리라고 자신省· 짓이다, 나는 미국이나 UN의 早%·1이

있을지라도 한국의 민주지 징'레에 관하이 낙'31직이 아니다.'랭5)

이승만 징권이 무능하고 있기가 없다논 징 그리고, 북한61]서 어친 방-식

으로이건 공산당이 다시 정권수립에 관]어들지도 見른다는 짐은 미국으] 북

한거령깅첵에 있어서 중요한 교려점 중의 하나이飢다. 그러나 미<1은 이승

만 징권이 페 인기가 임,는지, 이질을 O-1떻게 보완하거나 대체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VI·히·여서는 벌로 깊이 셍긱'하지 임·은 껏 긴·다. 이-레에서 살며보

團 團 團 團 團 團

1950. F0371/83104. ), Y, Ra, TO]ltlcal Settlement In Koretl - T]Ie BrlUstl

VIews an d 1]oIlcles w lUl Regzlr[l te) the Interlldl PollUcat /Ii,rmngen]ent8 In

Korea ill UIB Autu111U o f 1%0, K에」e亂 J()lImM ot [ntemntio11dI Itel戚011S,

vo l,器, 19S3, I),105,

24) PRO. 
"

The Future Setue1nent o r Korea", October 26, 19田, FO 371/84125.

CP(50)1田, Au gust 31, 19田. Aunex 
+'

Korea1t, IbId.

{) KenrIeth Youn은er Pal)er, October 1960, YOUf1雪6r ITapeni, UnIversIty o f

Lelcester,

- 10 -

團



겠지만 미국은 시종일관 이승만 정부가 한국에서 유일한 대안이며 어쩠건
團

이 정부를 끝까지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4

긍산치하에서 
" 

수복된if 첫 사례이므로 미국측은 광범위한 정보수접과

정치적 혹은 사회과학적인 연구도 시행하兼다.36) 미국은 북한 특히 평양에

서 많은 양의 북한문서를 수집하景으며 많은 정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광한 미국대사관측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평

양은 역사상 최초로 수복된 긍산국가의 수도인 만큼 점령이전에 정보수집

활동에 관하여 우1싱턴이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사전 준비와 조정이 있어

야 했는바 이곗이 매우 부족하兼다. 평양에 투입된 정보 책임자들은 전투

정보 장고들이었다. 고급정보 취급을 위한 임무를 띠고 특별히 파견된 정

뵤요원들이 있었으나 수가 너무 적었다. 정뵤기관들 사이의 인적인 관계는

좋景으나 업무의 조정이 부족하여 상호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

는 지경이景다. 긍산당이나 정부기관 중에 중요한 본부 건물들에서 자료수

집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兼다. 추후에 대사관 직원들이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27) 남한 정부의 유사한 학술꽐동

이나 정보수집활동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북한

점령의 이념 투쟁적인 면을 널리 홍보하거나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교옥

이나 자유 민주주의적 훈련의 체계적 실시는 별로 餓景던 項으로 보인

다.28)

데

26) 잘 알려진 것이 소련이 묵한에 위성국가를 건설했다는 결론의 연구인 TIle

03 Departmant o f St하e Pul)Ucation 7118, Far Eastern SerIes 103 , Nortrl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 r Take Over, January, 1961.
'

0313의 lames Osl)Orn 이

� 

양양굳에서 시행한 조사, 
"Conditions 

o f NorDl

Koree No%V Held by ROKtt, Febnlary 28, 162.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의 문

화담당관인 Eugene Knez가 시행한 양양지역에 관한 인류학적인 그리고 사

최학적인 연구보고 등이다. NA. 795A.00/2-2852.

27) NA. 795B. 00/11-150, Everett F, Drumlig11t, 
"

Conditrons in Pyonwang",

October 27, 19SO.

28) NA. 795A. 00/11-lEO, Emmons to lotInson, 1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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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弔 보조팀(CIvIl Assistsnce Team)은 경香촤교骨 심치하고 11월

중순까지 1600명의 경省'요11을 빠1출하玆다, 그러나 일반 각·급 학교는 얼리

고 시2도 하지 %-叫兼디-. 왜냐하몄 교사들이 강산주의의 영향에 -趾들었는

가 아닌가 가늠管 수 있는 심사믈 省· 수 있는 Cr]유가 임었기 떼문이다,謁)

이 1은 펌령에 이이 비·로 혁-교署만 이·니라 핑-빔위한 주민상대의 징치교

육을 시작한 북한의 남한 심령과 대조A이니·,3(])

후일의 일이지만 수복지역 일부에서 준정치단체들(국민회, 데한청넜단,

대한부너회)이 민주주의, 한민국 호171, 
" 

밀민즈의a· 등을 교육하玆다. 국민

최의 고육부는 먼 단위 괍리들파 교사들 그리고 일부 싱인들에게 일7일

기간의 찡치교육을 한 기복이 있다. 그러나 이 제한직인 활동도 이넘적인

차원애서 짇이 우수蠻던 것 장지는 僧다, 이 조직의 최고위 간부 2명도
" 

민주주의를 이떻게 실역해야 할지 모르는 깃mr 같았다. 수복지구를 방문히-

이 조사脅동을 한 미국데사관의 직원들에게 이 조직들의 간부들은 민주주

의보다는 그骨 조직의 권력이나 권위에 미 관심이 있는 깃 같아 보였다,

남한 측의 징치교육의 초기은 대한민<+ 졍부와. 이승반에게 순종하고 목

직인 충성을 비-치도측 하는데 있는 깃 같있다.31)

1節1넌 수복지%에서는 2닌 전 헉-교를 다시 얼기 전에 군방빔부대가

(CIC) 힘수 당시 남아 있었딨 교사들에 관한 조시.骨 벌었다. 교사들은 군

(郡)의 교육처와· 군(軍)당국으로부터 2주일 기간 제교육을 曾效2 한 에

서 방간한 교사용 교본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들이 w·은 인상은

대부분 교육보다는 cyl]국, 반장이 제교육의 7.제效다는 것이다. 교사들 중에
" 

용깁·한"사람 필이 한<·r교제는 
" 

진%, 증오, T,t-겅 애국십‥만 밈·이 나오고
" 

민주주의"는 띰로 일다는 히·을 하兼다. 파기에 특범히 공산주의에 물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6) NA. T95B. 00/Il-2200, Acheson to Seoul, NOV 22, ITO. Clu·Istian Science

Monitor, Noveml)er 21, 1950. 띨양빔- )Z.도.

80) 이 접에 Y아이서 시.rn신, 
"

한국 진1시 1 헝 싱피 인구f+, p,6S Tf조,

31) 
"

nc1itions irl Area o f N()lth Korea No%v l,lelcl l]y ROK+I, Il.213. p.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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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든 학생들은 특수고육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일주일 1-2차 가정방문
데

이나 반긍, 민주주의 등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한다. 이 학생들의 수는 전체
r

학생의 s-10% 정도이다.

앞에서 본 首]-와 같이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의 수준은 별로 높지 않지

만 사람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중요성을 있식하고 있는 것 같다.

미대사관 직웡이 이 지역의 교사들에게 1&1간 반에 걸쳐 민주주의에 관한

강연을 領는데, 그때 나온 질문들 중01] 흥미를 끄는 것이 인다:

" 

미국의 민주주의와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7"
" 

긍산주의자들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 력한다. 미국에도 이

와 비교할 만한 것이 인는가2"

" 

긍산당의 선전에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7"32)

면주주의에 관한 한 일반 사람들의 성향이나 정치교육이 모두 그렇게

밝은 전망이 아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에 관한 한은 매우 낙관

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공산당 치하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남쪽으 
.

로 가戚다고 한다. 남쪽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다시 수복지구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좋은 경험이 이-니短는데도 불구하고 38선이

복구되어서 다시 공산당이 들어오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38) 이것은 동란

중에 월남한 많은 사람들과 함%il 민주화, 치교육의 효율성 그리고 이념

과 체제의 비교 우위에 관한 복잡한 논의거리를 남겨 준다.

團 團

32) IOtd., p, 214, p.215, p.218.

33) ibid.,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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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대국 정치

북한의 통치 A은 디 넘게는 -A한의 군사커 평정 이루에 한국의 징치

직 장-레 문제에 관하이시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 국들 사

이에 상딩-한 이견이 있었다, 어쩌띤 이 문제骨 둘러싼 3자간의 기뵨省장

차이는 한h국전% 전체블 통하여서 거의 모든 애민한 문제에 리실-되는 틀

이 아니兎는가 한다. 난지 북한 동치권에 판한 의겄 갈등은 이제까지 딸리

진 겟보다는 骨 C-1 복苟·한 것이었지만 신싣의 추이에는 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있다.

우신 한국- 측의 입징'온 단순한 %01있다. 죽 데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

서 A 일한 밉'11정부o]미 그 주권온 한반됴 전억에 걸71 것이다. 이 정부가

납한지역에만 권위를 헹사省' 수y)패 RI,있딘 것은 단지 물리러 붙가함력

(force nIb ]eure) 떼문이21다. 대한삔국의 7권이 전체 한반도에 걸치 있다

는 깃은 데한민국의 헌빕에 명시되이 있는 바이다.34> 그러나 한국이 안전

보징-을 스스로 헤결管 수 있을 떼까지 UN군의 일부가 한국에 남아 있기

骨 희닝'하고 UN 한국 위읍1도1-이 적집한 시기에 북한o]서 신기를 김-시하고

한반도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관省·하고 보31하 역한을 수헹하기 바란

다.36)

영국과 뷸란서骨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서방 동12국들은 우신 이승만

징부에 대한 붙신과 ·趾반을 기본$ 로 히·는 테도률 보였다. 그 짇차는 이%

건 긴펴] 이들은 기뵨리으旦 꽁임이 된 추 한반도에 이승만 심부를 대체省·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2i(, 선기도 -R-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V 전

제 안]/l'도에시 시섹히-어야 한니-고 7싱'하있디·, o) 과싱에시 대부분 아시아

나라들로 구성된 새롭:mI 깅·력한 UN위인단이 주도적인 역함을 하이야 한

34) FRUS, pp.786·-789, Austin to Ac11 son, September 27, 1圓.

35) ibid., p.7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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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兼다. 이 문제를 처음 토의한 겻은 9월에 있을 예정이던 외상회
m

의 준비회담에서 兼는데 미국은 영 · 불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

유일한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하며 어떤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있 해결방안

에 있어서도 적어도 상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頌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UN에 의하여 승인된 나라이며 며러 가지로 민주4인 면모가 있으므로 그

존속과 위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頌다.86) 이 문제는 결국 실무 예비회담에

서 합의를 못하였고 외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남겨菜다.37)

이 소식은 어떤 경로로 이건 한국정부에 알려破고 주미 대사 장몄은

국무성차관인 러스크를 방문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을 밝혔다.

즉, 전쟁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전체 한국에 확대되어야 하며 남한

의 현 국회의 임기를 보장하여서 남한에서 UN 감시 하에 특별선거가 시

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겻이兼다.38)

9필 14일에 열린 미 · 영 · 불 3국 외상회의에서 영국외상 베빈은 앞으

로 이승만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곗인가 토의하자고 제의하었

다. 그러나 이것을 지급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39) 9웰맣 영

국 외무성은 3開 돌파 문제에 관하여 UN 결의문 초안을 미국무성에 건

네주頌는데 이 안에는 종천 후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새로운 선거를 실시

하여 통일 민주 독립 국가를 세우도록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40)

38션 이북으로 진격하는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서 영국의 외교적인

앍력은 강화되어 갔다. 남한 정부에 대한 반대 근거는 물론 이승만 정권이

36) ibid., PD.670-671.

37) ibid., p.680.

38) FRUS. pp.. 709-710, 
'1

Memorandum o r Conversation by the orficers In

Charge o r Korean Aff倉8, September 8, 1950.

39) Ib盟., p.728. Conrerence o r the US, UK 크nd Erencll Forai으n Minst」ers.

4401 ibid., l)l).763-764. The Secretary o f StRte to the Acting Sec1난ary o f State,

September 23, 1950.

- 15 -



I

ii 

경칠·국가+a41)라는 것이었다. 구라파 나라들로A-1는 한국린34이 이느 정도로

국내 정치적있 부담임에논 틀림이 餓頌다. 미국과 함께 한국에Al 싸우지

임·을 수 없으면서도, 그 딩·시로서는 구라파의 식자층 사이에서는 이·시아의

전근대적인 폭찡으로 징-게석, 이승만, 비-오다이 등을 꼽던 시기며서 이들에

펀들이서 어懷간에 아시아의 전근대싱을 극복하러는 세력파 싸운다는 깃

이 구리-과인에게는 그리교 특히 이른바 진보직인 지식인에게는 썩 내키지

잇는 정도률 님어시시 臧'은 내적인 갇'등을 칠으키는 문제이었다.42)

실제로 서구의 신문애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부도되떤

정부가 곤경에 처하곤 하였다, 특히 영국예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 정부료

서는 한국접젱에 상당한 희셍을 치르고 참이하效는바 이깃이 단순한 이른

바 영미간의 
" 

특널한 보1-게"나 반骨 등의 전릭2직 ve] 떼문만이 아니라 징

치관) 이상에도 및는 행동이리-는 것을 강조하고 싶있을 짓이다.43)

그러나 한국의 정치 싱·팡에 내한 서구라파의 시긱·은 이 보다는 더 복

잡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 표 랑스 등 3(라파의 구세력 국가들은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데세였틴 반먼에 서IS'을 대표하머 새롭게 등징-한 것

은 미국이있는바, 제 3세게와 미국의 관계를 fll-라보늠 구리·피·의 시신은 그

칠게 고운 것이 아니었다.

우신은 제 3세게에 관한 미국의 이해외· 경륜에 <l-한 회의가 킴다. 이깃

은 그레이험' · 그91의 쇼실 If 조용한 미국인」 긷'은 데서도 엿본 수 있는

깃이다, 에틀리는 미국의 최:il위 정젝 입안자들이 중동정첵을 수헹하먼시

40 11)Id., p.744. MInutes o f ule 4tIl Meetiug o f the 03 Dele直0tIon to tIle UN

General Assembly,

42) 이 짐에 香하이 리-종입, 
" 

%:l·국71젱1과 구라파 좌익AX, 「 국제관게」 , 197S, 6필

& 骨조.

43) 이정에 판하이 J, Y, Ra, 
It

Po1iUc&Il CrisU In Korea, 1952 : TIle

AdmInIstmtlon Iue므islature, MIlitilry an d Foreign Powers+t, lottmal ()][

Contem12프盲}t 1-listcry, SAGl<, LOl]tIOfl, Ne%씨)Ury Pwtrk ZIn d Ne%」tv Delld, VoL

)7(1992), l)p,301-31S 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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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를 구별할 줄도 모른다고 말한 일이 있다.44) 구

라파 지도자들은 더욱이 미국인들이 자기들만큽 아시아의 정서를 이해하

지 못한다고 여겼다. 미국이 아시c]-에서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과거에

속하는 반동적인 인물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첨가된 것은 아시이-에 대한

구칙민지 국가들의 편견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이들의 견

해는 구식민지 국가들의 전통적인 우월감과 진보적인 비판적 시각 그리고

미국의 작품에 대한 불신이 한데 합쳐 있었던 것으로 뵤인다0

" 

이 나라(한국)를 오래 전부터 혹은 1945년에 시작된 미국의 영향 이전
I

에 알았던 사람들은 한국안들이 오늘날처럼 형편없고 부정직한 무리들은

아니兼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내 생각으로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이어 미국

식의 어리광 받기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현재와 같이 타락된 겟으로 뵤

인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나라에는 아무런 밝은 장래가 餓다. 어懷건

자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 후견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장래가 있으려면 누군가 이들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애5)

이들은 대략 맥이-더와 이승만을 정치적으로 동일시하고 그 가 이승만을

도와주고 인다고 생각하愛다.4S)

영국인들의 속마음은 아미-도 경제적인 부담을 미국이 지고 통치를 영

국이 맡아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성각貸던 것 같다. 주한 영국인 대리

긍사 한사람은 실제로 한국통치에 일본인들을 재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일도 있었다.47)

44) Clement AtrIeB, 
"

Blitain an d Americn ; Common Aims Difberent Op浦0ns",

F프ig 쓰2itS, No.2 , lanuar y, 1956 참조.

E) PRO. Adams to Shattock, December 5, 1950. FO 371/hI075 : J. Y. Ra,

ToUlical Settlement in Korea" , PJ60.

46) 맥아더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오래된 것이며 역시 복합적인 것이다, 라종일
" 

맥아더 해임파 영국" r 신동아J , 1994. 6웡호 참조.

47) PRO. Sawbl%e to F,o., 11uly 17, 1950. August 15, 1950. F0371/84088.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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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도 이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짐은 압고 있었다. 그

헌실적 대안이 UN있 Y 이었는데 이질도 뒤에 삳퍼볼 비-와 같이 현실에는

벌로 맞지 않는 일이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서방동%A국들의 중간정도에 句딩·되는 4이있다.

미-q-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3S선 이남에서는 인징하먼서 북한

의 동치는 UN 군사평부가 띠밑'고 세로 조직되는 UN한국부흥통칟위윈회

(UNCURK)외- 데한%국징부의 자문을 빌으며 TW이 종식되면 북한에서만

섟거를 싣시하여서 통일한국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빌하자면 한국징%-외·

미국의 시방동 국의 /g각을 힐충한 셉과 같은 모습이 실싱-은 믈본 그릴

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에를 들어서 우신 UN의 북한봉치에 관한 문제로서 미국과 서뱅·측은

최소한도로 북한에 괍한 UN의 통치에 힙-의하고 있는 깃 같지만 양자사이

에서 UN이란 반드시 간은 대상울 지칭하는 것이 이-니있다,

이점에 관하이서는 초기에 의겸 장등이 았飢다. UN군의 38선 이북 진

격을 정당화하는 1(f種7및 UN 겯의문은 키레 영국 므성에시 %111 7:1부

터 준비헤 온 것이어시 이 문제에 판한 한 영국이 은1-전한 주도권을 징-악·

하고 성사시킨 외교직 성긍사레이었다. 그甘데 이 겯의문의 초안에는 한반

도 진체이1A-l UN w%1시 하에 헹징을 싣시한다는 구림이 있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시 미국의 반대로 식-제되있다, -N-한에 t}]한 UN의 싱에 관히.미서

영 · 불이나 기타 시방 제국들도 정부나 일반차윔에서도 혼동이 있있딘 것

갇다. 즉, 이들은 복한에서 님N의 통치가 언受 LIN의 위웡호1가 직려 민사

헹징울 답딩'하논 것s2@- As각하기 이景는데 실은 그겟이 UN군사령부, Ll

구체지으로 끼아디 사렬부의 군정에 뷸파한 것이고 기존의 L而위린회骨

데체헤서 31-성노1 님N한국骨입부흥위린회(UNCORK)논 省 영향이 없는 자

문 기판 불과한 것이있다. 10월 28일 워싱틴징부가 맥아더에게 보%Il 민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71/E4095. +'P이1tIcal Setuement Irl Koref 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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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사 행정 지침(Civil ludministradon Direcdve)은 이점을 명시하고 인다, 이

지시에 의하면 북한을 점령하는 項은 분명히 UN 군사렁관인 맥아더이며

단지 UN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UN은 1개 이상의 기관을 파견하蜜는데 이 기관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

한 UN의 목적 수행을 관찰하고 자문 역을 수행하며 돕기 위한 것이다. 맥

아더는 이 기관에 완전히 협력과 지원을 하며 그들의 의견에서 지침을 얻

지만 그것은 그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러하다. 더구나 맥아

더는 그둘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있는 것이 이-니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외무성까지도 이점에 관하여 한동안 혼동스러

울 뿐반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암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를 들어서 10평

중순 영국 외무성 스콧트(Sir RoI)ert Sco枕)는 이제 군사작전은 종료단계에

들어갔지만 이승만, 백아더 그리고 UN 위웡회 사이에 갇등 가능성에 맘을

써야 한다고 생각領다. 그 는 이승만, 장개석 그리고 맥아더가 극동에서 飢

어져야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이-갈 項이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최근 군사

적있 성공을 거두어서 백아더의 말도 안 들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표명하

였고 외무성의 다른 고위층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걱정을 하

였다.49)

영국의 언론은 맥아더가 UN위원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즉

맥아더가 우선 UN 위원회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인고 UN 임시

위원회(UN Interim Commitree 의

� 

결정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승만이 이미 상당한 수의 경찰과 행정관리를 북한으로 뵤냈으며 맥아더

는 이승만이 북한을 떠맡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0)
w

48) NA. 357. AD/12-1450 Administralion Plan for North Korea, VIrnsl)ington to

Seoul, October 30, 1950.

49) PRO. 
"

The Future Se01ement o r Korea", FO 371/84125.

50) The고limes, October 16, 1951 i」ntr ,

Novembar 11, 1950.

- 19 -



실제로 미국 정부의 Q]毛-은 한국 측파 큰 차이가 餓玆다. 녁-한통치에

판한 논의가 나오기 시리-한 초기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粉

輩3 특히 UN 임시 V]원최의 10월 12일 걸의문이 나온 후에는 임중하게

항의를 하였다. 이 唱의문에는 데한민국 정부는 북한동치o]] 관한 자문의

대상으로서 n]-저 있었다.

그러나 북한동치에 관한 한 미국파 한국 정부 사이의 힘'등은 게 해

걸이 되있다. 이것은 물본 정부 데 징부차친에서는 그럼게 피飢다는 이야

기이다. 북한린징-에서의 질등은 
- 4온 갈등이리·기 보다는 혼란은- 게속되

었r]-.

미국측은 양국 사이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딘 초창기부터 한국 측에게

미국 측올 7란한 상핑·에 빠지지 館·게 하도복 자제를 종용헤 景다.61) 이깃

은 한국이 북한통치에 판하며 팡z]직으로 니-오는 경우 미국 동%R국들의

빈받을 초레하어 UN에서 미국의 입정-이 근란하게 되리라는 것이飢다. UN

에서 그리고 동%tg국 사이의 의毛 통일이 매우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만약

한국이 인내심 있고 신중하게 헝동하지 않으면 1히리 바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식으로 한국을 실득배 景디.52) 특히 이승만에게 장적인 성명을 지-

제하고 한국정부의 의毛을 밤히는 것은 다튼 UN 데표들과 사리인 접촉을

통헤시 하라고 일리주었다.

반띤에 미국은 동%tg국이나 UNt%Il 대해서 o]승만 징부을 볐호句 주는

입장을 취領다. 이승만 징부는 어껭A:l 한국에서 첫 근대 졍부이며 서방 수

준의 징부를 한동안 기데헤서는 인Y1다, 한국은 토지게혁을 싱-당히 진칙시

臧으며 지 난 5월 신기 어1서는 IO:1의 겸젱이 있있V 이승만은 의최에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1) FRUS. I).710.

52) 17RUS. p.7품7. Memorandum Prepnred ill fl]e 3tote Department, Se며ember

14, 1950. FRUS. p.7S5. Ttle AcUng Secretary o f State to the Embossy in

Kor」ea, Sel)ten1ber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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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런 나라를 경찰국가라고 할 수는 飢다.53)

다른 일방 북한문제에 미국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이것을 넌지시 한
團

국 정부에 통지해 주었다. 즉, 국무성은 민사행정에 관한 지침을 층고하몄

서 동시에 지침서의 4b항과 관련하여 맥아더가 동의하면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게 점령 통치 계획 2단계 끝에 가서 통일한국에 북한의 통치권을

이양하게 된다는 項을 조기에 알려 주도록 훈령하였다.54)

적어도 정부차원에서는 미국과 한국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이 致다.

10필 12일자 UN의 임시위원회 결의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국무성을 방문

한 외무장관 임병직도 한국 담당관 에몬스(ArnIer B. ]Emmons)의 신중과

인내를 종용하는 말을 듣고 급새 설득이 되었다. e{1몬스는 임병직에게 한

국 통일에 UN을 충문히 활용해야 하며 성급한 행동으로 UN의 행동에 차

질을 초래하면 한국에 크게 해가 묄 것이라고 맣或고 한국 정부가 어렇게

결정적있 순간에 
" 

배를 흔드는(rockirs ale boat)" 일을 안하게 하도록 해

말라고 요청하愛다. 임병직은 곧 본국정부에 그런 뜻으로 타전을 하破다고

약속하였다.55) 에몬스는 물론 한국인의 통일 열망을 미국과 UN에 있는 미

국 대표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보장을 주였다.

처음 반팔을 했던 이승만도 결국 미국정부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 유리

하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맣썽을 부리지 錄戚다고 약속을 하였다.55) 이

승만은 무료에게 북한에서의 주권행사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긍개적인

w 團

53) FEtus. l).744. Minutes o f UIe 4tIl Meeting o f the 05 Delegats to the

United NaOons Genemal Assembly, September 21. 1%o.

5di) NIL AdministrAon FIRIl for Nortll Korea
, Washirgton M Seoul, October

27, 1950. Control 6冠78.

55) NA. 795B. 00/10-1650. Extension o r UIe AutIOrity o r the Recubtrc o r

Korea into North Korea an d tIle Holding o r OIe Elections. 昏미로운 것은
그 당시 외무장관 이었던 임 병직의 국무성 방문 상대가 고작 한국 담당관이

었다는 사실이다.

56) NA. 7%B. 00/11-550. DIllmright to Johnson
, November 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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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하지 않·臧다고 약속하玆다.57)

한미 정부간에 북한 붕치 문제에 판한 힙-의는 미국 측미 민사헹징 뵤

조에 판한 세 지칩을 직'싱함으로서 더 쩌'싣하이破다. 새 지침은 UN 군사

령부의 통제 밀%l 격-한동치애 남한 경찰출 쓸 수 頌도록 히-玆고 또한 북

한출신 남한 /]주인들을 복한의 헹쩡에 :J용習' 수 있도록 원레의 지%을

신축성 W게 만든 짓이있니-.罷)

북한의 동치에 북힌의 헹정 · 사71 · 경찰조직을 최대한 그데로 사 - 하

도콕 한 핀611의 지힌에 관하이서는 한국측은 정악을 급치 못하였다. 무쵸

는 한국촉은 UN이 한반도 骨밀 과징dI]서 한국을 베제 할 것이 라는 생각

보다 이 문제룰 L-] 아見게 t%1긴다[J 뵤V하栽다. 그러나 다음 부분에서 디

자세히 살피A냄%지만 이것은 e실처으見 벌 문세가 드]는 것이 이·니있다.

왜냐하먼 UN군의 진격 밀에서 -%竹의 콴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

平 管아나기나 71-끼해 111毁기 f[11문이다.59)

적어도 징부 차린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헐 큰 문제가 械있다. 그

러니- 그 반1건에 미국파 동144국들 특히 영국과으] 사이에는 骨필요하고 헌

실파 유리된 省'등이 한동안 디 게-%되있다. UN군이 북한에 니 깊숙이 진

격함에 따라서 엉국 측의 불만은 r-1윽 고조되鎖다. 영국은 특히 띠이.더외.

무쵸가 특히 이승만의 핀을 들고 있는 것으見 t%Pl-히·였다. IJN 임시위원회

에는 호주 데표인 풀림솔이 (lames FlImso11) 있었는데 영국 정부논 이 사

람o] 영국의 징첵노신에 따라 웁직며 주리라고 기대하고 주한 엉국 궁사

에게 훈령을 내려 플 1솔빠 자주 91리-을 유지하도록 하玆디-,60)

그러나 주한7사 아도1-스骨 통헤 플唱舍이 하는 보고의 네성-은 영국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7) NA. 795B. 0()/10-2050. Seoul to Secretary o f State, October 20
,
1950.

53) Dmmrf謀]]( to lollnso11, Novel1TIler b 195).

59) Mucc10 to Secret&Iry o t StrIte, October 20, 19田.

60) PRO. 그'on]linsoll to S11Uttock, Octol)er 18, 19田. FO to Korea, November

16, 1950, FO 371/S40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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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는 필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영국 외무상 베빈은 이에 따라

UN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필씬 더 활기 있고 신속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들의 본국 정부에까지 이런 의견둘을 제기하兼다.61)

10읠말 베빈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통치 툰제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였

는바 그 답볐은 만족스러운 것이玆다. 즉, 북한의 통치는 전적으로 LIN 군

사령부에 속하며 이승반의 관할이 o]-니라는 것이었다.62) 같은 낳 이승만은

UN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청명을 발표했는데 아담스는 이것이 미국의 작

용 때문이라고 보고하玆다.韶)

그러나 국내외의 신문 보도나 이에 따른 여론은 모든 일이 영국 정'부

의 희망과는 매우 어긋나게 진행된다는 것이假다. 11월말 하웡에서는 외교

문제에 관한 토론이 있게 되어 었었다. 영국 정부는 무옛이건 여론에 응담

을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베빈은 다시 한번 미국과 외교 접촉을

벌玆다. 그는 워1싱턴 주재 영국 대사 프랭크스(Sir OUver Franks)에게 훈

령을 보내고, 영국의 여론은 이승만과 그의 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므

로 아래 懷 가지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입장을 타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

다.t

첫째, UN이 북한의 행정을 통제하는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둘째,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셋째, 위의 사항이 남한의 헌법에 어긋나지만 어차피 한반도에서 큰 변

화가 있었으므로 전 한반도머1 걸친 선거가 있음직하다.64)
데

데

61) PRO. FO to Tokyo, November 26, 1 . FO to New York, November 15,

Ito. FO 371/8607冠.

62) PRO. Wast1iT導 on to PO, Octobar 30,1950. FO 371/S4102.

631 PRO. Adams to FO, November 2, 1950, FO 371/84102.

64) PRO. FO to WastIi導 on , November 22, 1950. FO 371/8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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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의 답번은 추수김-사省 주音 떼문에 지었이 되었다. 5일이 지나서

빔은 담은 불온 영국에게는 매우 실11강스러운 것이栽다. 한반도에 있어서

선기문제는 UN위%회가 결정함 사骨이다. 이것에 관하여 미리 콩기1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끓지 못하다.

데한민국 정부는 이제 2넌 남짓 존속領지만 한국인 다수의 지지피. 신

뢰骨 받고 있다, 이것은 이번 전젱 중에 남한 -군 가 뵤어준 뇨은 사기나

일반국민듈의 태도률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보고 하면서 영

국대사 포1크스는 아MIl외· 깁이 그의 의건을 칭부하玆다:

" 

아무리 보아도 미국인들은 영국 외무싱에서 /p각하는 것 같은 조기에

전 한반도에 길친 신거cyll 확고하게 반대함 곗 같다.IfS5)

團 團 團 團 團

65) PRO, Wash111鹿(On to FO, November 7, 1950, FO 371/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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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령과 통치

북한의 통치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이견이나 외교 인 알력을 살

펴보면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현실격리감이다. 즉,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차원에 걸친 현실, 정치적인 혼란 상태나 시급한 민생문제들, 행

정적인 공백, 주밌들의 애상이나 기대 그리고 두려움 등과 국가들 특히 외

교 정책 담당자들의 현실인식파 이에 따른 대책과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1를 들이서 영국이 북한 통치 문제에 관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했던

UN위원회의 경우 이것은 북한의 행정을 관찰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

는 소수 약체의 기관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 출신의 위원들도

북한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열성도 없는 사

람들이規다. 이들 중 멸은 이미 전세가 UN군 측의 블리로 역전되기 시작

할 무렵 느지막이 한국에 도착해서 불과 며철도 지나지 않아서 현지 생활

의 고생을 참기 이려 서 
" 

선망의 눈길로 동경 쪽을 바라보고 인는 형편"

이었다.66)

시일이 좀 지나서야 영국 측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깃을

안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점령 지역에 관한 밌사 행정만 하여도 수많

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UN군사령부도 畓련된 인력이나 조직

이 없어서 제대로 다룰 수가 飢었다.

영국 외무성의 직원 하나는 미국이 이승만에게 북한을 떠넘기려고 하

것은 아마도 이런 어려움 때문이 아니或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승만

이 북한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것01] 반대하는 영국의 정책은 좋지만, 이 정

책을 실현하려면 한동안 혼란과 근란한 처지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리

데 
團 團

66) PRO. Adams to FO, November 30, 1950. FO 371/8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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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건읕 M다.67) 그러나 이린 인식61]도 暑구하고 영국은 전리으로 비

현실허이고 실현 가능성도 웠는 정책올 계속 고 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도 빌로 나을 것이 t,는 힘펀이飢다. 문제는 전젱의 초창기

부터 있었다. 한칭- 전핑-이 얻세로 쏟리고 있입던 7욀 중순에 이미 이승만

은 트루만011게 서한을 보내고 3S심은 아무 의미도 但어殖으므로 UN의 헹

동은 38신 이남에 국한되먼 인식킨다는 뜻을 진하었다,68) 말하자먼 전젱의

초骨기부터 韶선 이북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이 鎖栽는데도 미국정부가

-%한1 령에 판한 준비를 한 깃은 1111우 시기가 늦어서 UN군이 이미 북진

을 시작한 이牛이었다. 밌사행정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것은 10著省'이나

되어서이兼다. 이 71은 한국정부측도 미-찬가지이頌다. 한국정부는 일唱]부터

38선 돌파의 문제외- 북한에서의 77]헹상 문제에 괍심을 기을이먼시도 싣

제로 통치에 관한 준비는 이·무것도 하지 암效다. 앞에 인용한 육본훈령 제

S6호도 38신 이북 진격에 즈음하어서 2히 만든 깃이있다. 수복 북한지역

에 대한 시싱 방'힌이 나온 것은 10필D일이며 국밝부가 치읍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그 다음 남오1 13입 이栽디-. 징일권은 이깃이 
" 

칭'피스러운 일

이지만 나로서는 이-주 셍소한 분아였다."라2긴 회상한다. 또한 
" 

벌로 )A각헤

몬 일이 없으므로 내 놓을 만한 의견도 飢있으며, 압고 보니 주므부인 내

무부조차도 이에 데한 사점 준비기· 없있다.'% 는 것이었다.69) 국군-1군단의

진격파 함께 합홍지역 밌사처장으로 누임한 유원식 데위는 
" 

사奇밤 사昏

낮"에 걸처서 [f 북2섬 시징 요밍'」 이라는 깃을 몸소 썼다고 지·랑스럽게

최상한다.70)

미국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민사헹쩡지11(CAD)의 내용도 추싱-리인 일

반권칙에 핀-힌- 짓이 데부분 이이시 실제見 민사 헴징에 구제리인 도꾼이

671 MIlward Minutes, November 22, 19田. FO 371/된4073.

68) NA. 79513. ()()/3-1450. lesse p to 1{USIt, A gust 14, 1950.

691 「 6.25 비록 : 진A파 휴천」 점입켄 최고록, 동아省보사, 1罷6, p.ms,

701 r · 1언삭 종언록」 국%tI-·7- 진사 펀찬 위원회, 븃류번호 1010, 196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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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는 너무 간격이 커서 제대로

이행하기가 힘든 項이었다. 그리고 이쩜은 누구뵤다도 현지에서 민사 행정

을 맡아서 하는 실무 팀과 현지사정을 비고적 찰 아는 주한 미대사관 직

원들이盟다. 우섰은 이 지침의 7항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정부관리 혹은

어면 정당의 당원이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이나 보복은 물론 차별을

밭지 않도록 규정되어 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인민공화국은 해체 하지만 행정이나 사법 부서까지 그

대로 존치하여 기능하게 되어 인賃다. 구체적으로 
" 

인민긍화국의 해체 
1 

에

따라서 어떤 기괆들을 어떤 수준에서 존속시키고 어면 기관을 폐기하는가

하는 문제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현지인을 채용하고 현지 행정기관을 그
團

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민주적인 원칙에 맛는 것이었고 태평양 전쟁이후

에 일몬의 군정 같은 경우에 셩긍적으로 용된 바도 인다. 그러나 192넌

한국의 경우01]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던 경험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 전쟁의 변경지역의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었다. 물론 이

것은 현실에서 실현 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m

후일 무쵸는 휴전과 정치회담이 끝나변 수복지구에 관한 행정을 가급

적 조속히 한국 정부에 이관하여 TI%11TA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

니면 아주 없도록 해야 하고, 군정 하에서일지라도 한국 정부 행정 요원을

포함하여 남한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71)

현지 감각이 있는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도 민사행정 지침의 작성 단계

에서부터 전력올 불문하고 기존 북한 정부관리나 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

는데 반대하規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위로는 김일성에서부터 아래로 말
J

단 인민위원회까지 단일화된 조직이며 긍산당과 행정부가 단일화된 체제

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短다. 따라서 북한의 통치애 긍산당원은 흑실하게 -

71) NA. 795A. 00/10-2951. Pusan
, Korea to tre Dep」artment o f State,

"

Comments on Drarc CIrt Affairs Directi고e for Norrn Korea", October 17,

1951.

- 27 -



배제해야 한다.72)

북한에 관하며 어면 조치이겄 데한민국 싱부률 무시하고 시헹힐' 수 엾

다. 설혹 전 한반1i 선기를 헤야 히.는 7일지라도 한국 정부와 의논하고

절차에 관한 힙.의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에진의 경험을 뵤아도 군정은 비

휴合적이V 한국인들의 얼성을 볼러일으킵 수도 없으며 따라서 자치 능력

의 이헤외. 게발에 도웁이 못%1다, 비록 길점 투성이 일지라도 데한민국 정

부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가능한 한 일찍 북한에서 선거를 헤야 한다, 이외·

콴렸해서 骨산주의자의 점치著'동을 급하는 벱을 북한의 2거에도 적용하

는 깃을 고려해야 한다. 공산당원이 한국 국최와 졍부에 들어오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73)

무쵸도 같은 겹헤骨 피력하였다. 웨이크 심의 트루만)아더 회동에 힙·

이하고 돌아온 -亨 -Y-쵸는 우선 UN군시책부외. 미데사관 그리2 닙'한 정부

사이에 완벽한 이헤외. 상호 존종의 보위기이이서 한반도 통일이 친필·히-게

tI행되도학 함 수 인으리라51 내다본 이추에, 4한 통치 계획 중cz]l 1$단게

(각각 군시.적 평정과 안정단계, UN군깅 단게를 말혐'.)는 가급리이면 조기

에 종경하고 선기를 익넌 1)-l 이7:1에 실시하논 것이 爭廉다는 의견을 게

진하였다. 군정 1,2단게에 있이시 공산주의자를 임용하는 문제에는 물론 반

하領다.

공신-딩-tI 普만 아니라 공산딩·괴- 판램된 사람들 북한 징권의 관리들욜

모平 1,2단게o)] 긍직에 등.몽히.먼 안된다, 왜냐하먼 지난 5 동안 비骨산당

죠직들은 전부 탄않울 1힌아 존제'함 수도 賊頌으므로, 공직에 입 이 된 전

직 공산정권 VI·9자들은 다른 시곡]·돌에 비하이 특권적 지위를 누릴 것이

기 떼문이 다.74)

심제로 북한의 현실을 보%S 이y·l 논의들이 모누 창谷입을 일· 수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21 NA. 71B. 00/10-14 o. Seoul to Secretary o r S(tIte, October 14, 1而0.

73) NA. 795B, 00/10-1(-60. Seoul to Secratory o f State, October 13, W)50.

74) NA. 79513, 00/IO-2 . Seoul to Secretary o r state, Octobar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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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서 구상하고 기획한 겟과 현실은 매우 동멀이진 것이兼으며, 정

부차원에서 논의하여 합의한 것들이 실제에서는 별 의미가 엾는 項들이兼다.

국군 1군단의 민사처장으로 함흥에 들어간 유원식은 스스로가 북한

" 

동쪽에 군정 장관"으로 생각했으며 그 후 미 10군단의 민사처장의 규제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그것이 단순히 국군 1군단이 미 10군단의 작졌 지

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破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부임

한 미국인을 그 는 
"

고문" 정도로 생각하兼다. 북한 통치권의 문제 UN에서

의 논의, 한 · 미 정부간의 이해와 합의 등은 그에게 전혀 전달된 것이 아

니고 더구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다.75) 그 는 이 
"

고문"의 부임을

" 

아니꼽게" 여기고 
" 

쌍놈새끼 내 한번 골려 주어야 되臧다."하고 까지 성

각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구박을 한다, 그의 생각은 그 당시 남한 출신

사람들 생각의 어느 단면을 보여준다:

" 

우리가 무기 장비는 전술 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데

하지만 우리 행정에 대 행동을 그 사람들이 고문 管 것이 없지 않는가

그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유원식이 미국 
"

고문"을 보고 불만이 있으省 내 자리를

너에게 줄 터이니 
" 

통역을 부치지 말고%w 네가 대신해 보아라 하고 도전하

는 것이고 미국인 
" 고문"은 맥언이 후퇴하고 만다. 후일 

" 

UN에서 민사원

조단 이라는 것이 파견되栽는데'i(아마도 UN군의 Ci펩 Assistance Team

을 의미하는 것 같음.) 이 사람들이 민사 행정을 이양하라고 요구하자 그

는 거부한다5

"

… 내 주장은 이것은 우리 나라 영토다. 우리 나라 영토를 우리 군단이

수복을 東는데 정부의 행정 조쟉이 구성蠻으면 그만이지 군정을 실시할

w 
團

75) 유원식온 이 오해를 적어도 1960년대 말 즉 중언이 채취되던 당시 가지 그 대

로 갖고 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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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割1,다논 것이 내 주상이교…."

겯국은 군단징-이 유대위와 그 부하등을 싱진으로 오라고 였락을 A]

결말이 다, 그러나 그 진까지 유대위는 그의 
" 

통치권"을 양도하지 僧效

던 것으로 기억한다.76)

登 {rn표고고是 폘한이양 자문

-%- - - i-

C-- 
- - - - - -

團 團

) C 
團 團

) [團 
團 

)

L쁘mJ- m ·Irn y.團]- [c쁘 F-J
國 團 l

[1建%資-F-' [......' l
l (CINCUNC) l 

團
圍

國

國

國 國

[[' rn기기관 ]- [mm m . rn m m m m 1
%
1

된

l 엄<] [[고억單'[rn:m기
미국 의 북한 동치 7주의 골격은 이론리으로 대릭2 다음과 같았다.

2산 정권의 뷸다과 함께 북한에 관한 괍할·(진은 UN에 있다. 미국은 UN의

1헹기구로 실제적인 통치 임- - 骨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합동

침-모본부(JCS)기· 이 기능을 수헹한다. 
'$l·동 
침'모 쏜부논 UN군 총사령관인

멕아더에게 이 임무 7헹에 관한 지시를 히-므로 겯국 북한 통치는 맥아더

의 관함이다. 이 71무暑 수헹함에 인이서 이아디는 대한민국 졍부외- UN기

판들의 자문욜 민·는다. UN군시.령]/의 통치방-식은 우신 북m한 헌지 1으로

헹정기구를 구셩히·고 UN군은 민사헹징보조 i(CivIl Assistance TeE[rn)77)
團 團 團 團

76) 유원식, 진게서.

77) 후일 UN시-럴·7- 휘하에 속하는 남한 징 植피나 북한 풀신 씰남인을 기1-히1도

된다고1 수징히·었음. NA, 79513, 00/11-150, Seoul to Department o f State,

November 1,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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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여 자문과 지도를 하여서 행정운영올 하는 식이었다.

현실에서 이런 구조는 가상의 건축물에 불과하였고 아무런 적실성도

餓었다. 이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현지에서 민사행정의 임무를 담

당한 미국 관리들이兎다. 이들은 임무를 부여받은 과제들을 제대로 파악하

지도 못하고 현지의 정보에도 어두愛으며 현실과 격리된 채로 적절한 있

원이나 물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좌절과 무력갚 그 리고 짜증만을 경험한

셈이다. 이것은 북한의 
" 

해방"이 누구의 힘으로 어혈게 이루어졌건 간에

전형적인 방식으로 의옥과 의기에 충만한(과잉된) 한국인들과는 매우 대조

적이다. 
" 

입성 만세," 
" 

븍한 8백만 인민의 영도자 김성주 만세," 
" 

서북 청년

회 지도자 대한 청년단 부단장 문봉제씨 만세y" 
" 

호림 부대장 김성주 선생

환영" 등 남한 측 인사들 입성시 평양시에 붙어 있었다는 섰전문구들을 보

면 자숙과 반청의 시기e{l 의기양양하게 날뛰는 한국인들의 일면올 보는

것 같다.

북한 점령 초기에 이미 밌사 행정에 참여하는 장교들은 주한 미대사관

측과의 회동에서 이런 난점들을 털어놓景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 정부의

민사 행정 지침이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적어도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북한

행정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7S) 무쵸도 이런 난점을 01

해하며, 미국 정부의 지침 중 일부는 비현싣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LIN

에서 외교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모든 것을 
" 

비긍식적으로" 하는 것이 최

선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평양 시정의 책임을 맡은 미군 민사 담당 장고들은 
" 

언어의 장벽 때문

에11 민정을 익히기 어려우며, 더구나 부대이동으로 인사 변화가 잦아서 더

團

團

78) 이들 중 하나는 동부 지역에 한국 내무장관인 조뿡옥이 미리 도착하여 광리

를 임명하고 선거를 시행했다고 보고를 했는바 이것은 대사관측이 확인 한

바대로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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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민정 파악이 들다.79)

무쵸는 일종의 3두 체제骨 제안須는데 일점한 지억벋로 미군 데표, 한

국 정%- 지명자(우신직으료 그 지역 출신 웜남있) 그리규 주민대표의 자

가 그 지역 헹정 부A]骨 구성하되 이들이 모 두 궁극4으로는 UN군사령부

애 책입을 지는 깃이다. 모두가 이 제안에 대체로 찬싱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겄의 헥심은 역시 한국 정부의 있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깃이인다. 참이

한 사람들의 관심의 초전은 님-한 정부가 필<L한 있력을 제공句 줄 수 있

臧는가 그리고 그린 인력을 UN군사弔부기· 교용헤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

었고 이진에 관하이서는 대체로 본국 정부의 지침을 유연하게 해&1하1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펍으로 의겼이 모 아破다. 이것은 단순히 헹정문제에

만 국한된 것이 이-니있다. ECA 측 데표는 닉-한의 산업과 특히 밤전소를

운영할 있력을 남한에서 骨급받을 수 있겠는가 문의하栽다.

UN분사령부의 민사 담담 첵입 잡교 한 사람은 본s- 징부의 힌지의 싱'

팡읕 다르게 상쩡慷더라뗬 아마도 현지인을 체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지

曾%t으리라고 지적하였다. 단지 무쵸는 U討에서의 미국의 잃장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으] 통치권을 북한 주민에게 깅'Ai하는 인상을 주논 깃은 피

해야 한다고 기듭 강조하敍다.

징부간의 양헤 머하애도 骨구히-고 북한애서 관을 치고 있는 깃은 남한

舍신 사람들이었다. 11)-1 械·경 평양에만 5 ,000이멸의 남한인이 
" UN의 목적"

등은 아람곳 않고 管동을 빌리2 있飢다. 이들은 군있, 정치집단, 사업가들

이다. 국군 헌병대는 핑양이 님-한의 계fr 렁

� 

하에 있다는 포고를 써 부x]고

심지이는 밌사헹정 모조 팀이 차지하고 있논 긴물들조차 입-수해 버린다.

빈사 헝정 팀은 이들읕 -i-t-제曾 능력도 인진도 飢다.BO)

미국 측의 인식이 북한의 통치권에 관하이 한 · 미 양국사이에 이해와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u 
團 團 團 團

79) NA. 795B. ()0/II-150. Seoul to Del葛1·trnenl, o f sute, November 1, 19卽.

CondItIons in Pyongyang.

SO) ChrfstIan Science Monitor, November 21,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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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임01] 반하여 한국측은 이점이 아래로 갈수

록 오해와 혼란의 대상이었다. 한국 부의 수뇌급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러 이 오해와 혼란

올 조장할 었동을 서슴지 僧았다.81)

미군측은 북한 현지 인사들료 행 부서를 구청하兼다. 그러나 이것은

엉성하기 짝이 飢을 수밖에 値었다. UN군이 아적도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

고 있었고 평양을 점렁하려는 전투가 계속되고 飯短던 때에 미 1군단의

민사 처장 텔치어 대령(Colonel Meld1ior)은 옷차림이 그럴 듯한 노신사

한 분을 발견하고, 
" 

외모가 이런 사람이 공 당원 이었을 리가 엾다.rn고

� 

판

단해서 그를 접촉하여 시 정부를 구성하도록 사람을 모으라고 위촉하였다.

이 사람이 당시 임창덕이었고 당시 6 %11로 은퇴한 교사였다. 이분은 자기

가 
" 

찰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평양 시위원회(Pyo삐yang CIty CouncU)를

구성하고 각기 역할을 맡景다. 임창덕씨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景는데 사

람들은 그를 보통 
" 

시장님"이라고 불毁다. 이 시장이 미군 만사 행정 장교

들의 지도를 받아서 평양시 행정을 맡아 하兼다.82)

미군은 이런 식으로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들을 임명하였다. 평

안남도 부지사로 후일애 대한밌국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한 서북 청년단

출신 김성주가 임명되兎다. 경찰도 충웡하고 경찰서장도 임명했지만 문제

는 이들이 UN군 측이나 남한 출신들의 권위에 밀려 제대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83)

남한 출신들은 북한의 통치와 괍할이 당연히 자기들의 몫인 것,처럼 행

동혔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통일된 체계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q

81) 정일권, 전게서, pp. 196-197. 선우기성 · 김판석, r 한국 청년 운동사J

pp.754-755, tr784.

82) NA. 76. 00/11-150. Seoul to Dapartment o r State, Conditions In

P yongyang, October 27, 1950.

直} 앞여1 인용한 cruistian ScIenc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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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깃 갑았다. 우선은 군부대들이 앞장시서 통치권 혹

은 민사행정의 일부릅 행사한다. 그 다음으로 r 데한 청넘단J 이 있고 군

의 범죄 수사 부대들(CIC), 군 인명, 칠도경창 등이 각기 궜력올 휘두븐다,

평앙 지역에Al 특썰히 핀한이 깅-력한 것은 헌병 사령관 
" 호람이 깁r준妹�-

(SIc.)인데 대사관에 입수된 점보에 의하면 이 신준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집 임꺽하었고 이승만으로부터 지시를 빔는다.84) 이 외에도 대부분 북한

츨신 남한 기술자들이 수도, 전기 등 긍창 기능올 복구시키고 운영하기 위

하여 북한에서 활동중이다.

대한 칭 단의 겅우는 전원을 내무부 촉틱-으로 하고 이비까지 1만웡씩

을 지급하고 한 군당 장 1인 데{) 20인씩舍 단위로 투입하였다. 이들은

조직을 급속도로 q산헤서 펑안님'도의 毛7. 한 군에서 5친명 니지 2만명

까지의 단윈을 33하였다.面) 대한 청년단의 파견온 적어도 일정한 기간

중 징식으見 납한정부 관리暑 파견하이 북한을 통치할 수 일게 된 이 박

사의 데인·적 데첵이었다.86>

그러나 남한의 어러 기판과 인-趾吾 사이의 관계도 찰 조정이 된 것은

아니兼다. 대한 청넘단 내부도 旻란이 많效다. Y일 사형을 딩·한 김성즈의

기소장에 보1선 그가 평)g-지사로 임명%3 2끄 남한 정부의 입명을 1身고 입북

한 김별였 평남지사와 믄봉제 등을 박헤하고 수백떵을 동원하이 한 칭

넌단 사무소骨 솝격하구 간핀-을 省기하며 폭헹 투옥을 김-헹한 깃으로 나

외- 있다.87)

북한 주 1들의 의식주 듬 민생 분제에 괍하이서도 점렁 통치는 펑가를

)싣'舍 수가 飢디-. 적어2 평앙에 판한 한 입성'힐 딩-시 미국 측의 인상은 주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96) NA. 795A. 00/1 - 200. Transnl1tUng FurtIter 1{eporM o f CIvIl AssIstm1Ce

AcUviUes In North Korea, December S, 1냄검,

85) 제 21호1 국회 6시희의 속기록 제 22호 l)I).33-24.

361 선위기성. %]판식, 6게시, 197:d, p.7M,

S7) 제 21회 국회 속기목, 제 231(.Y-록) l).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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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외모가 서울보다 낫다는 컬이盟다.弱) 이것이 점령 기간 중 개선되

기 보다 악화되였던 걸으로 보인다. 전기, 수도, 수송 … 등의 문제가 몹시

곤란雙고 공공 보건 문제도 위태로을 정도이었다. 점령당국은 평양의 식량

사정이나 식량 생산 능력 등dI] 관한 통계도 전혀 飢어서 필요양의 혈가도

못하는 상태이다. 민사 행정 뵤조 팀도 긍산당 치하에서 적어도 주민들이

그 지역 산업으료 의식주 문제에 불폈이 根短다는 項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 현재와 같은 불편이 계속되면 UN이나 미국에 대한 지지가 역전될지

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다.89) 길주에서는 티푸스의 민간인 발생o] 3햄건

잎옜다. 그러나 DDT는 전쟁 보급 믈자 우선 때문에 수송o] 되지 앉景다.

어떤 물자들은 수송 중 파괴되었다. 민사 행정 보조 팀은 물품의 명세서,

저장시偏, 수혜자에게 정확한 전달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貸다.

이 문제앵 관하여서도 물자와 인원의 부족이 큰 문제이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여서 장교들이 운唱까지 혔지만 북한인 운전사를 쓰기는 꺼毁다.90)

다른 큰 문제가 통화의 마련이었다. UN군 측은 당분간 북한의 화폐를

그대로 쓴다는 방침이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

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첫째는 정권의 몰락과 함께 화폐의 긍신력도 추락

한다는 사실이엄.다. 북한 주민들은 물자나 용역의 대가로 북한 화펴1를 받

기를 꺼린 것이다. 그等다고 이것을 대책할 다른- 叫폐나 하다 못해 남한

화폐의 준비와 공급이 있었던 겻도 이-니短다.

이 화폐의 결핍은 경제 행위는 물론 민사행정에도 막대한 장해를 초래

하였다. 민사행정부가 현지 상인들에게서 물품을 조달하려고 하여도 대가

를 받지 않오면 긍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 래서 부득o] 강저1로 징발

團

團 w 데

面) N/L 795B. 00/11-150. Seoul to Department o r State, November 1, 1950.

Conditrons in Pyo땔y크ng.

89) NA. 795B. 00/11-2250.

90) NA. 795A. 00/12-850. Transmitting Fu er Reports o f Cf벤 Assistance

Team, November 14, 19SO. Enclos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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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밤씹을 깅-구하지 錄舍 수 餓었다. 이짓은 지방정부블 롱하어서 이헹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보고서 중에 기록되어 있다. 이 문제는 노동

자나 헌지 체용 요毛들의 겅우에도 111-찬가지이있다,91) 현지 경骨삐-저도 회.

폐부족으로 제데로 봉합울 暑 수 였었다.S2>

끝으로, 남한 화폐외- 북한화페는 데략 1:1의 환율로 교환되있는데 이것

은 북한 측에게 메우 불리한 것이었다. 냐하몄 기본리인 물품 구매력의

수준어]시 보아 그 당시 북한 회-피]는 낱한 최-페보다 가치가 훨쎈 높은 것

이었기 떼문이다. 그런데도 7민들이 님'한촤페를 신{하栽기 때문에 1섬문

제는 餓鎖다. 그 떼문에 남한 출신 인사들이나 군인들까지도 특히 초기에

낱한 수준으로 보이·서 헝펀일이 싼(tI'오로 북한에서 骨품읕 33하곤 하였

다. 에릍 들이서 동부 히산의 경우 A%骨필수품의 가격은 점령과 더팔어

-s베 오른 것으로 조사피있다. 그럽에도 불/하X 이 가걱은 그 당시 남

한 뮬가의 10% 수준t51] 폴과 하玆다. CI럴에도 선혈직후 제1군 단징-의 포

고로 님-한 촤페와 녁-한 화페의 교환은 1:1 비율로 고점되고 모든 물가블

동결 조치하栽다.S3> 기의 모든 상 1이 칭시하고, 叫페와 함께 식량, 의료폼

등 셍활필수품이 부족愼다,

평양시위윈회 위워장 임창틱은 11월초 평양이 딩·면한 시급한 문제로

네 가지를 꼽效는데 i 첫께는 공骨질서와 안전, 둘쩨는 거리를 베후1하는

청넙 실직자 무리, 셋쩨는 식량, 언료, 의복 … 등 민)s 문제 그리y 통화

의 문제이飢다.

언骨한 비-와 같이 骨산주의자들이 칟수시에 고엑권과 함 조페의 윕

91) NA. 795A. 00/12-圓, Seoul to Del)Eltment o f State, Dacen]bEf 8, 195(),

Enclosure R Personnel an d EquIp圓0t, WIllIam A. Sulldloff. Lt. L Engr,

EconomIcs orncer,

92) NA. 795A. 00/12-圓, Seou[ to Del)artment o f Stats, Dacember 9, 1950.
CondIUons 111 Pyongy n g, November 29 

- December 4, 1950, Enclosure ).

93) loc. c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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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함께 갖고 가 버競다. 평양의 경우에 은행에 남이- 있었던 것은 주로

소액(1-2)원)권으로 1천만원 정도만 낱아 短었다. 우선은 시정의 운영을

위해서도 여러 층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보수를 줄 화폐

가 區景다. 미군의 민사담당관들은 3W 이북에서는 북한화폐만을 쓰도록

지시를 받致는데, 일반 북한 주밌들은 아무도 그 지속적언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북한화폐를 일체 받으려 하지 않는 겟이頌다.

일부에서는 국군들이 진격하면서 앞으로 북한화폐는 아무런 가치도 默

게 되리라는 말을 퍼뜨臧다는 이야기도 었었다.94) 점령당국은 UN이나 미

국, 남한 정부를 먁론하고 통화문제 같은 것이]는 아무런 사전 준비나 관심

이 없었던 것 같다. 그 곁과 정상적걘 경제활동도 막대한 지장을 받景고

일반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점령당국이 省요한 노 역도 강저1로 징용하다

시과 하는 경우도 있玆다. 이승만의 평양 연설에서도 말미dI] 화폐문제에

관하여 당국이 협의중 이라는 말만 내비쳤을 뿐 실제적인 조치는 아무項

도 없었다.S5)

긍안문제도 심각한 根이頌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현지에서 채용한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기에 너무 무력하였다. 이들은 제복도 吸玆고 수송

등 장비 도구도 吸었으며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끊임없이 UN군이나 한

국군, 정보기관 등에 의하여 능멸을 당해야 하였다.96) 미 대사관측은 이들

에게 자전거를 공급해 주도록 제안하였다. 이것은 경찰업무를 신속하게 처

리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일종의 진위의 상정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위에 곤봉과 호루라기를 긍금하면 혹시나 파괴분자를

무장하는 위험 없이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97) 01전에 북한에 보낸

q 團
團

94) NA. 795B. 00/11-150. Seoul to Dapartment o f State, November 1, 1950.

95) 표A일녈, 1950. 10. 31.

96) NA. 795A. 00/12-950, Seoul to Department o f State, December 9, 1950.

EncloSI므-e 1.

97) NA. 795A. 00/12-950. Seoul to Del)artment o r state, December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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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한 경찹 일부는 3S섬 이남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평양시 경찰청장 대

리 김영일은 평양 부근에 앴는 남한 경骨력욜 치안 유지에 사용하도록 감

랙하게 희망하玆다. 양시내는 치안대 등의 이븝으로 a-5명이 짝을 지0-]

다니는 編은이들미 臧·인·는데 이들도 일반인이나 미국인듈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il-있이있다.98)

도난과 %省·도 많이 지-헴되飢다. 그 중애는 군인들의 엥페도 慘效다.

중회-밉국 데사판s] 침-사관은 -A한방문에서 돌아치·서 특히 한국군이 중국

이나 북'한 주민을 가리지 암고 약管이 심히-다:교 보고하栽다.99)

10월 26일 오후에 미국군 1중대가 데동깅-에 도칙-하여서 시녜를 향히·이

총기난사를 한동안 하었다. 사싱'자는 힐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毛거리나

주택에도 骨탄이 骨아졌다. 헌지 방분중인 미국 데사관 직욉 2인도 한동안

骨合 숩臧어이· 할 정도이效다.100) 이 
" 

기이한1W 이]리직인 사건 이외에 미군

의 나谷 
'헹위에 
대한 기록을 찾 볼 수 値玆다. 미국의 처신은 

" 

관省·함

수 있는 한" 
" 

좋았다(good)"는 기복8]'어]는 없다.101) 며기에서도 미국 측의

기록과 
" 

관칠'"과 진 사이의 간격은 %Il]워 주어야 한다.

농지 문제, 장산징권 하에서 M류된 재산문제 등은 물론 손도 대지 못

하栽다. 그리나 이것도 미느 시기01] 가시는 
" 

중대한mm 문제가 著 깃이頌다.

그 중 하나가 이전에 I]1국 북부징·見교회 선교 사업부(Ame더can Nort11CITl

Presbytertan MIssion)의 제산인 토지 위에 骨산정인이 그 들으] 중잉-헹점부

CondItions in Pyon窮511Tng, Novemher m - Decemt]er 4, Enclosure 1.

981 NA. 795B, ()O/11-150. Seoul to IIIe Del]dItmeut o r State, November ], 1950.

望)) NA. 795B. 001/11· 1圓, Secul tf) Deparlment o f State, November 16, 1950.

Chinese ill NorUl Korea, Enclos김re 1.

100) NA. 295B, OU/11-·mo. Seoul to Del)arLrnent o f Stats, Noveml)61· 1, 195().

CondItIons 111 Pyonmlrang.

100 Io디 c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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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세兼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 문제 같은 것이다.102) 그러나 물론 이련

문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103)

후일 양양군 같은 경우 원소유자가 농지 개혁 때에 몰수당한 토지 일

부률 되찾은 일도 있短다.IOi) 그 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한 법적 마련에는

언급이 飢다.

p 
團 團

10冠) loc. c It.

103) 전게 ChriMimrnmSden Monitrc.

104) NA. 795A. 00/2-2852. Pl]San to Departrnent o f State, February 28, 1952,

Conditions in Area o t North Korea Now Held by ROK. Enclosure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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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제

惱-은 기간애 걸친 이 특이한 경힘을 한마디로 정리히-거나 더구나 평가

하기는 어럽다. o] 경기으見무터 헙 통일파 관련된 문제둘에 관하이 어

뗬 시사를 언으리는 시도도 매-( 1심하지 않으먼 안된다. 억사상의 %-추

란 A-혹이 되는 만큽 위헙하기도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하어서 손쉬운 추론

과 설명을 함 수 있겠지만 그 데가는 매y 4비싼 것일 수 있다. 니져-먼

역사적인 우.추률 통하이서 펼소뵤다 더 폭넓은 진밍·을 일는 데신에 펑소

에 7리의 A]1-읍이 끔적이는 骨은 2간을 다시 한빈 획·인하고 소기의 목지

을 담성할 수 있는 펀리한 도구를 얻기기· 더 쉽기 빼문이다. 역사에서 베

웁 수 있는 깃은 손쉬운 교훈이 이-니다. 오히리 억사가 유용힐 수 있는 깃

은 -(리 자신이나 
'현실에 
유.사한 것을 j,L고 이률 통헤서 기존 문제의 헤

걸과 빙· 을 티득하는 것이 이·니<d 
'인제의 
우리와는 매우 다른 이먼 것의

이헤를 동하이 새로운 분제를 /
l%1긱'할 
수 있는 어유昏 일는 것인지 모븐

다,105) 그렇게 보아 역사에서 중A한 것은· 뚜魂하고 苟·실한 깃 보다 분허

있1( 희미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 7민들의 자유平으1적 충격이나 문최·리

충걱 그리2 憾-은 기긴- 나마 자.i 민주주의지 경기 등은 지]구성히-기 이

렵지 임·으리라고 셍긱-한다. 너 어리운 깃은 이런 경험骨이 이펑게 사립-骨

의 구체리인 AX존과 언11-되어서 8사에서 $fL한 게기글 마랜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見 중요한 깃은 씽'망의 싱-대% 기의 우위에 71·현 주먼

들의 펑기· 같은 것이다,

북한점령 통치에 괸·한 피상·리인 고苟'예서/미- 우선적으旦 잇볼 수 있

는 깃은 Y 가지 헌실 사이의 M걱힌- 치-이이다, 징부 차7]에서 A-은 징부

외. 쩡부 사이의 구상이나 게획, 교$이니- W의 등과 일반 주민省·이 1싱·셍

침- 차윈에서 느끼는 &제외·뇬 싱-딩-한 거 리가 있다.

디

107 라종힝, 
" 

예냄긴·의 실패 
- 

커즌 이卒,+I 시1긴으] 신분, 1%7. L 7, 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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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북한의 통치권에 관하여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 그

리고 이들의 조정과 현실에서 어떤 조직이나 인물이 통치의 권위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겟과는 이 경우에 거의 다른 문제들 같

았다는 언상이다.

미국 측의 긍식자료들은 대체로 묵한 주민들이 UN군에 대해서 우효적

이고 반긍산주의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대부분은 UN군%이 그듭을 압제와 분쟁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준 項 때분에 우호적있 환영을 한다.이05)

북한 주민들이 UN군과 대한민국의 북한통치e{l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

였다는 증거로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월남한 것을 흔히 예를 든다.107)

이런 기록은 모두가 사실의 일부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의 전부

는 혁-니며 우호적이라고 보이는 태도 또는 행동들의 동기나 해석은 우리

가 성각하는 것 보다 훨쏀 더 복잡하고 불편한 項일 수 있다. 더구나 그런

동기들올 청치적으로 
" 

친공 
" 

반긍" 또는 
" 

친서방‥ 
ZW 

반서방‥ 등으로 쉽게

구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할 수 인다. 이점에 었어서도 정

부 또는 정권 차원의 
" 

현실Wi과 일반주민의 
"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

으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선은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 Ar들이

�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동기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먼

어1서 우리는 윌남인과 월북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단순

데

1061 NA. 795B. 5/11-1350. RepOlt o r ole UN Command operations in Korea

for tIle Perfod 16 to 31. October 1950. p.8. 795B.5/U-3050. 1 to 15

November, If().

107) 서용선, 전게서,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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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숫자의 문XII만이 아니고 그 구체적 동기나 헹동의 촨경 등의 제조건들

이 모두 함께 고 려의 데싱'이 되어야 한다,

한국 전쟁 중01] 월남있의 수에 관하여서도 확실하게 합의된 기준이 臧

고 계산에 따라시 상딩'한 차이暑 보어시 리게는 16만명데에서 40만 그

리고 60만데로 이러 가지이다.108) 12월& 省수에 임백-해서 한국군측은 평

양시의 청넌들을 모두 국 i 으] 통제하에 이남으로 침수시키는 게 을 깆·고

먼소키 데령을 委·效다. 띤스키 디1唱과 8군의 침·모차징-있 管리어(CollIer) 대

령은 이 제안에 찬성微으며 미군측은 이 계획이 실행01) 金거진 것으로 셍

긱-輩다.103)

11월 중순 신안주-안7-군y리-+tg산 지역에시 규모의 피난밌 집단이

曾생하어시 워커군도 그 이유骨 몰라 의이·하게 어破는데 조사 걸과 한국

의 징보기관윈들이나 국군의 람을 듣)1 집을 IT]난 것으로 관 되입다.UO)

월북인에 관하이서는 더욱 통계가 불확실하다. 한 통게는 월북있구를 30만

으로 게산하고 았는네1U) 이 숫자 -趾리적있 合 다은 이유로 월북을 못

하고 남한에 납거나 수동이인 A-各 적극적있 저항을 해 온 사람들의 수룔

함께 /p각'하며야 한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08) 이 접에 곳f하미서 조弔 · 뱌씽추1, 
" 

북한 츈신 필7]-인의 징 착 파정을 롱헤시

본 남북한 사회구)의 비교AX, 빈'힝各외, r 분단시데와 한국사회」 
, 서舍 : 끼.

치, 1985, I). 149. 깅'징구, r 분단피· 전1의 힌·국 현대사J , 서웁 : 역사 비펑

사, 1966, I). 279. 권니1환, 
" 

인구 성장의 추세와 요인‥, o]히1영 · 권肉판 편, r

한먀사피 : 있·7·와 曾진J , 서舍데'리·교 인3z- 밉 嗚·전문.제인구소, 1978., 국빵부

전사 편찬 위원최, r 한국진란3년사(-討·기1핀)J p, 21, 박져]빈, 
" 

한국있·구통거1이1

판%f 7]토", r 한국통게웜보,l 1962. 1--2苟호, p, 9. · , · . 등 場·t.

109) NA. 796A. 00/12-65(), Seoul to DepartInent o f St@te, December 9, 1950.

CondIUons In Pyongyflng, Novelnher 29 - December 4
,
Enclosure I, 이 게

의이 일제에 십헌되있는지는 꽉인하지 旻하었다. 101. NA, 796 00/12-圓,

Emmons to J[Ohnson, Decelnber 5, 1950.

110) NA. 795, 00/12-550, Emmons to llohnson, December 5, h)50.

110 권테환, 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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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점렁 통치에 우호적이었고

공산주의를 싫어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項이 아니

고 그곗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런 태도에 대한 해석은 일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 점령 통치에 관한 기록들 중에는 특별하게 주만들의 충청을 자아

내게 할 만한 것은 찾아뵤기 힘들다. 앞의 부분에서 언급한 민사 행정의

난맥 이외에 철수시기에 난민을 위한 배려도 적절하지 못했뎐 것으로

뵤인다.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돌은 공暑 정권의 복귀를 고대하거나 기

대한 것 같지는 僧다.US)

반면에 드문 에이지만 특히 점령 맣기에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한 경우

도 있規다. 12월 1일 평양 경찰은 먼스키 대령과 다른 고위관리 멸을 암살

하려는 음모를 적발하고, 주범 1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평양 경

찰관들도 끼어 景短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점령과 관련하여서 자신들을 스스

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N군이나

국군이 스스로 규정한 북한 통치의 성격은 점령 아닌 
" 

해방%며 
" 

UN의

사명 이행"이兼다. 그 러나 북한 주민들 자신에게 그들은 
" 

해방된 희생자

(혹은 볼묘)" 일수도 있었고 
" 

피점령된 패배자" 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시기나 장소 그 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신분은 이둘 중의 어느 하나

로 바뀌거나 혹은 이 양자의 적절한 혼합물로 되었을 것이다. 통일의 문제

와 관렸해서 북한 통치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깃이 있다면 바로 주민들

의 스스로미1 관한 인식이라고 여긴다.

지역주의에 관하여서는 적어도 1950녔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였던 項

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잠재적 가능성은 엿보인다. 대한 청넌단의

團

112) 제 21회 국회 임시최의 속기록 제 22호. 부록 pp. 27-28 骨조.

113) N/L 795B. 00/11-150, Seoul to Department o f State, November 1, 1950,

Conditions In Py01葛)ral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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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이 논의되딘 초기 혁-한 흡신들은 서북 넌단올 따로 조직헤서 제

건묀 시북 청번단의 이응으로 ·A한에 들어기·자V 주장헤서 이느 정도 호

응이 있있지만 이승만 박사의 진노와 칭년단 내부에서 지역적 대럽의 위

험이 있다는 반대논의로 사그라진 깃으로 되어 있다.1니 이런 논의는 1950

썬 이전에도 일부 있었뎐 것으로 암고 있:리 북한 동치기간 중에도 특히

펑남부지사 임명을 받은 진성주가 
" 

북한 영토 내에서 김일싱을 데신하이

신정부블 수립 -Y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남북 협싱- 언립징부를 수

립曾 기도"骨 하고 있다는 혐의릍 빌'效다,115

그러나 A]성주의 피의 사실은 데부분 조작이라고 추일 말썽이 되飢고

더욱이 그가 UNCURK에서 한 증입의 기극을 보먼 이린 혐의는 사싣으]

근기가 럴는 깃으료 보인다. 김성주는 12웜 7일 UNC님RK 뵨최의에 출식

하여서 북한은 지리적인 요있을 제외히-커 전히 공산주의적이 o]-q미 대한

민국의 주권은 전 한반도애 겁쳐 R대되이야 한다고 증인하이서 위원단의

호가을 일飯다,116)

북한의 주권 문제에 관하여)%·1는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겄헤의 차이 晋

이 매우 깊은 펀이다, 이것은 오뉼낟까지 밀부 y]·아 있는 문제이머 한 · 미

간에 여러 가지로 가상리인 상대를 진제히·2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직도

별다븐 함의가 임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에 정치쩍 7백이 셍기는 경

Y 당연히 우리가 통치궜을 헹사헤야 하는 싯오로 셍각한다:

"

북한지역은 응당 대한민국 린도로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데한민국
團

團 w m 團 團 q I

1141 신우 기성, 김판서, r 한국 칭년 운동사J , 슴各사, Iff겸. PP,754-755.

113 이 i킹은 후압 내란키로 기소 당한 김셩주의 
" 

W죄사실ZA을 기록한 기소징·

네성·임. 제 21회 국최 임시 회의 속기록, 제 22호, (벅-록) P,17.

116) NA, 7TA. 00/12·-·田0, Seoul to Depitrtmsnt o f State, Decer비)er 7, 1950,

Conditions in I]yonumn窟, Novembar 29 
-
- December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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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이 실시되어야 마땅할 것이언마는 … …

" 117)

앞에 인용한 김성주의 기소장도 한 · 미 정부간의 양해나 LIN에서의 여

론은 아랑긋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주권을 당언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 283년 9 · 28 수복 북한 진격과 동시 대한민국 이북 실지를 회복

하며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한민국 주권이 시행되愛음에도 블구하고 …
' 118)

이점에 관하여서 반세기전의 경험은 멸 가지 시사해 주는 것이 있다:

첫깨는 현실에 관한 한 주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들째

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며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과 합의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項은 북한 주민 스

스로가 진정한 통치 권위가 어디 있는지 확있하는 문제이栽다. UNCUItK,

11CS, CICUNC, CAT, 아니면 ……

ww

IC7) 쳔우기석, 김판석, 건게서, p.754.

118) 전게 국회속기록, p.17, 김성주 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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